
2015 아 트 캠 페 인  바 람 난  미 술  “55”

부스 창작을 위한 협약서

(재)서울문화재단(대표 조선희, 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과 작가          (이하 “작가”이라 한다)은 상호 신뢰 하에 계

약의 내용을 준수하고 다음과 같이 과업 수행에 대한 본 계약을 체결합니다.

제1조(계약의 목적)  본 계약은 “재단”이 2015 아트캠페인 바람난 미술“55”의 전시에 대해 작가별 부스 창작을 진행함에 

있어, “재단”의 지원사항 및 “작가”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하여 상호간의 의무 및 권한을 명백히 하는데 있습니다.

제2조(과업내용) “작가”의 계약 기간 및 과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
  1. 계약기간 : 2015년 11월 17일(화) ~ 11월 18일(수) 

     ※ 필요에 따라 전시기간(11.19(목) ~ 11.23(월))동안 추가 작업 가능 

  2. 과업내용

    - “작가”는 “재단”에서 제공하는 부스를 기반으로 공간을 조성 및 창작합니다. 

    - “작가”는 “재단”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된 시간, 장소에서 작업을 진행합니다.

제3조(용역비지급) “재단”이 지급해야 하는 “작가”의 과업수행에 대한 지급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
  1. “재단”은 “작가”의 과업결과물에 근거하여 과업종료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200,000원을 “작가”의 은행계좌로 입

금합니다.

  2. “재단”은 “작가”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한 법정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.

제4조(상호의무, 책임 등) “재단”과 “작가”은 상호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
  1. “작가”는 “재단”의 계획에 맞게 작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의하여 과업을 성실히 진행합니다.

  2. “재단”은 “작가”의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적극 지원합니다.

제5조(권리양도) 행사기간 동안 촬영하는 영상 및 사진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“재단”이 가집니다.

제6조(계약의 해지) “재단”은 “작가”가 본 계약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 “작가”의 동의 없이 계약의 전부 

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제7조(계약의 효력) 이 계약서의 효력은 “재단”과 “작가”가 상호 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계약사항의 이행완료시까

지 효력이 있으며,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“재단”과 

“작가”가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.

2015.  . 

[ “재단” ]
 주   소 :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
 사업자등록번호 : 201-82-04361
 (재)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: 조 선 희 (인)

[ “작가” ]
 주   소 :  
 주민번호 :  
 성    명 :             (인)


